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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백화점이라 불리는 한국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외래종교들이 크게 세

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조(敎祖)에 따라 단

군 계열, 수운 계열, 증산 계열로 구분하는 민족종교

의 세력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초기에는 신종교, 사

교(邪敎) 등으로 불리며 외면당하던 민족종교가 이

제는 기독교, 천주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진 것은 교단의 자구적 노력도 있었겠지

만 격암유록 및 민족의 예언서가 예언한 구세주인 

정도령의 출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도령 조희성님께서 1980년 10월 15일 ‘나’를 이

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하나

님(민족종교의 하느님, 한울님 또는 한얼님과 같음)

으로부터 이긴자, 완성자, 하나님의 칭호를 차례로 

받으신 후 이듬해인 1981년 8월 18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에서 첫 

포교를 시작하였다.

정도령 조희성님은 성경의 이긴자이며, 불경의 미륵불이며, 민

족 경전의 정도령으로 제경전이 입증하는 구세주이지만 여기에

서는 특별히 민족종교의 만사지(萬事知, 육도삼략, 시천주주 등

에 나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정도령 조희성님은 

승리제단 설립 초기부터 죽어서 내세에 구원받는다는 죽어 천

당, 죽어 극락 간다는 기성의 종교와는 상반되는 ‘육체의 영생’을 

선포함으로써 기성교단의 공적(共敵)이 되었던바 성경의 역사 

6,000년간 흘러온 사망의 조류를 거스르며 영생의 시대를 펼치려

는 시도는 만사지가 아니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동학과 시천주사상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님을 교조로 모시고 

있는 오늘날의 천도교는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

造化定 永世不忘萬事知)’의 시천주주(侍天主呪)1를 본주문(本呪

文)으로 삼고 있다. 수운의 만사지를 향한 염원과 정역을 쓴 김일

부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분이 곧 증산 강일순님이다. 증산 선생

은 1897년부터 3년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던 과정에서 충남 연산

에서 역학(易學)의 대가로 정역(正易)을 저술한 김일부(金一夫)를 

만나 주역에 대한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 

증산도인은 증산을 교조일 뿐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옥황상제〉로 격상하고 있다. 주된 기도문은 태을주(太乙呪)인데 

태을주는 ‘훔치훔치’로 시작한다. 소울음 훔(吽), 소울음 치(哆)의 

훔치는 ‘소울음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라’는 뜻으로 만사지가 소울

음소리 나는 곳에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천도교

와 증산도가 교조의 생시의 가르침은 중시하면서 정작 주문 속에 

가려진 교조의 비원(秘願)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1　시천주주(侍天主呪)는 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
忘萬事知(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의 21자
이다. 이는 ‘하늘의 지극한 기운이 내게 이르렀으니 하늘님을 모신 나
는 스스로 조화를 정하여 평생 잊지 않고 하늘의 도에 맞도록 행하겠
습니다.’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통달하
여 알게 된다는 뜻이다. 

천도교에서는 시천주주의 ‘영세불망만사지’를 ‘그 덕을 밝고 밝

게 하여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면 지기에 화하여 지극한 성인

에 이르느니라’ 라고 불분명하게 풀이한다. 또 증산도에서는 ‘공

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다(도전2:40:5)’라는 미

완성자의 방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들의 종교만을 정당화하

며 미신타파(迷信打破)라는 명목(名目)으로 단군상의 목을 자르

는 조상도 모르는 패륜행위(悖倫行爲)를 저지르는 기독교의 실

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제 선생의 육도삼략(六鞱三畧)2은 하도낙서(河圖洛書)의 

선천운(先天運)인 복희씨(伏羲氏), 문왕씨(文王氏)를 거쳐 그 운

(運)이 대륙동방 해우반도로 옮겨와 후천운(後天運)인 1.6수운(水

雲) 최제우, 2.7화운(火雲) 강증산으로 왔고, 이것이 ‘마지막’ 중천

운(中天運)인 3.8목운(木運) 박태선님을 통해 4.9금운(金運) 曺熙

星(조희성)님으로 완성되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의 도정을 나타

낸 그림이다.  이민제 선생은 ‘13자의 몸’, ‘12월 26일 재생신’, ‘신미

생 양띠’ 등 여러가지로 목운과 금운에 관한 예언을 남겼다. 삼역

대경(三易大經)에는 ‘13목운’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목운이신 박

태선님은 12월 26일 출생하셨다. ‘‘내가 72둔(遁)을 써서 화둔을 

트리니 나는 곧 삼리화로다.’ 라고 하였으니 72둔은 72궁의 목운

(木運)이며 증산의 사후(1909년) 72년 만에 출현하신 금운(金運) 

조희성님도 이에 해당된다.(1981년 8월 18일 포교 시작) 또한 삼

역대경은 금목(金木)이 합운(合運)하여 입우중궁(入于中宮)하여 

지상선국을 열어간다고 했다. 

민족종교의 근원은 신교(神敎)로서 오늘날 대종교가 그 맥을 

잘 이어가고 있다. 신교의 수행 목표는 삼신상제(三神上帝, 삼위

2　이민제(李民濟)의 육도삼략(六鞱三畧)과 중국의 오래된 
병서(兵書)로써의 육도삼략(六韜三略)이 있는데, 전자의 육
도삼략은 수운(水雲) 선생의 성령(聖靈)이 이민제(李民濟) 선
생의 몸을 빌려 삼역대경 영부도(三易大經 靈符圖)와 함께 그
리게(降寫)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후자의 육도삼략은 주
(周)의 강태공(姜太公)이 지었다는 육도와 황석공(黃石公)이 
지어 장량(張良)에게 주었다는 삼략(상중하 3권의 병서)을 말
한다.

일체 하나님)의 대덕(大德)·대혜(大慧)· 대력(大力)의 권능

을 이어 받아 장생불사(長生不死) 하는 신선(神仙)이 되는 

것이다. 

대종교의 하느님은 <한배검>인데 한배검은 ‘위대하신 

밝은 지혜를 가진 우리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하느님이신 

한배검은 인간을 교화하기 위하여 인간세계로 내려오시는

데 그가 곧 단제(단군)다. 그러므로 대종교의 교조는 하느

님이신 한배검인 동시에 단제도 된다. 대종교의 교의(敎義)

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이며 경전으로는 천부경(조화경), 

삼일신고(교화경), 참전계경(치화경)을 사용한다.

대종교의 역사를 논할 때 중광(重光, 조선말에 흐트러졌

던 대종교의 교문을 1909년 나철을 중심으로 다시 열게 된 

것)을 말하는데 중광의 역사는 항일, 구국운동으로 인한 수

난사였던바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도들은 민족과 겨레

의 뿌리종교인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데 대종교의 경우 원시반본하기 위한 방책으로 요즈음 민

족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나 이 또한 완성자 만사지의 

통일전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그 효과는 미지수다. 

인(仁)의 사상으로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역(易)에 뿌리

를 두고 변화의 철학을 펴고 있는 유교를 민족종교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공자가 동이족(東夷族)이며 공자 자신

이 군자국 동이를 그리워 한 것들을 볼 때 유교를 민족종교

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밖에 원불교, 각세도, 성덕도, 미륵

도, 대순진리회, 청우일신회 등의 신종교도 천명(天命)으로 

받은 주문을 외며 각각 유교·불교·선교를 통합하는 교리

로 수행을 하고 있는 바 한민족의 천손민족 의식과 후천개

벽, 해원상생시대 도래를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

족종교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민족종교에서는 한결같이 개벽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후천이 아닌 중천

(선천-후천-중천의 순)에서 개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만사지가 출현하여 감로로 만민 살리는 신의 역사 행하고 있어 

전세계에 알리는 진짜 경전 이야기 34회

전 세계여 모두 깨어나자! 

Real Scripture Stories to Tell the World–Episode 34
All over the world! Let All Wake Up!

1. 마귀의 마음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생명과일을 먹은 것이 되며,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귀의 영이 들어온다.

2. 마귀의 영은 죽이는 영인고로 계속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다.

3. 마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미

혹하려고 한다. 거기에 넘어가면 마귀의 밥이 되어 결

국 죽는 것이다.

4. 여러분들은 옆도 뒤고 돌아보지 말고, 오직 영생

만을 향하여 달음박질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5.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마귀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마귀 소리가 들릴 때에는 귀머거리가 되어야 한다.

7.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

8. 또한 마귀를 보지 않도록 장님이 되어야 한다.

9. 하나님만을 보는 눈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10.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여 마귀의 말을 듣거나 

마귀를 보게 도면 십년 공든탑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11.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면 마귀의 방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신 분별

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12. 이 세상 만물이 다 신이다.

13. 그런데 마귀의 마음을 품고 마귀에게 씌워서 

움직이는 사람은 마귀의 신이 들린 사람이다.

14.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식을 친구로 삼아야지 마

귀를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

15.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더욱더 신 분별에 힘을 써 마귀의 밥이 되지 말아야 

한다.

16. 개는 개소리 하고, 양은 양의 소리를 하고, 돼지

는 돼지소리를 한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마귀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

17.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되어 

있다.

18.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9. 마귀 소리를 하면 자신이 바로 마귀새끼가 되

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마귀새끼가 되

므로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려서 듣고 

가려서 해야 된다.

20. 마음이 바로 영이다.

21. 개소리를 하는 사람은 마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

22. 영생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마귀신이 떠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된다.  

1 If you have Satan's mind, you eat the 
forbidden fruit. If you have God's mind, you eat 
the fruit of life. If you listen to Satan talking, 
Satan comes to your mind. 

2 As Satan is a killing spirit, if He continually 
stays in you, you will die. 

3 Satan tries to lure the chosen people as much 
as He can. If you are pursued, you will die. 

4 You should not look around but go forward 
for eternal life. 

5 If you do not want to be drawn to Satan, do 
not listen to Satan. 

6 When Satan talks, you should be deaf. 
7 You should listen to God. 
8 You must be blind and do not to look at 

Satan. 
9 If you have eyes to only look at God, then 

you can receive salvation. 
10 If you listen to Satan without being alert, 

your accomplishments will be useless. 
11. There are Satan's obstacles on the way of 

achieving an everlasting life. So, therefore This 
Man talks about distinguishing the spirit to you. 

12 Everything is God. 

13 If you have Satan's mind, you move 
according to Satan. Therefore you are a person 
who is captured by Satan. 

14 So, you must make friends with the sons 
of God. You should not make friends with the 
people who are captured by Satan. 

15 As the people who are here are the sons 
of God, they should be careful not to prey to 
Satan. 

16 Dogs make dogs' sound, sheep make 
sheep's sound, and pigs make pigs' sound. So, 
Satan says His words. 

17 The sons of God say God's words. 
18 All people here should say God's words. 
19 If you say Satan's words, you become Satan, 

and the people who listen to you become Satan. 
So you should listen only to God's word and say 
only God's words. 

20 Mind is spirit. 
21 Those who say stupid words are captured by 

Satan. 
22 As you go to the everlasting life, you should 

not listen to Satan.* 
by Hana

알지 못하고 있다. ‘20세후금시당 동방출현결원해

(二十世後今時當 東方出現結寃解)-격암유록 생초

지락’의 구절대로 개벽장(開闢丈)이신 금운(金運) 

조희성님께서 이미 1980년에 출현하여 중천의 개

벽 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오래되었다. 육도삼략의 

마지막 주인공인 금운 정도령은 감로해인을 온 우

주에 뿌려서 신천신지, 무릉도원, 지상선국, 불국토

를 건설하고 계신다. (위 성화사진 참조) 

승리제단에서는 21일의 입문교육만으로 소울음

소리를 듣고 만사지를 만나게 되며 개벽의 실제상

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신선의 경지에 들 수가 

있으니 천손민족의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

제단이야말로 민족종교의 아름다운 꽃이요 튼실

한 열매임이 분명하다.* 

< 피를 토하며 호소하시는 주님 1회 > < The appealing Lord throwing up blood - Part 1 > 

三陽至十一陽也   二陰至十陰也
삼양지십일양야 이음지십음야

中七陽者三七之陽也
중칠양자삼칠지양야

二十一之易卦  大定數而
이십일지역괘 대정수이

先生呪文  三七字  萬事知之數
선생주문 삼칠자 만사지지수

- 顯像也
  현상야

위 사진 속 두 줄기의 흰구름처럼 보이는 부분은 만사지 정도령의 증표인 <감로해인>인데 
이 감로해인이야말로 개벽기에 만민을 살릴 <의통>이다. (청주승리제단 건물로부터 분출하고 있다)

   무량대수의 회전속도로 회오리치는 모양새로 우주와 인생들과 만물을 뚫고 
들어오는 구원의 영, 하나님의 감로 이슬성신

 수운과 화운의 후천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중천시대
다. 6도(六鞱)의 금운에 만사지(萬事知)의 글자가 적혀 
있다. 중천하락양부도장(中天河洛陰符圖章) 삼략(三畧) 
육도(六鞱)에 대해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3양(三陽)에서 시작하여 3, 5, 7, 9, 11의 11양(十一陽)
까지 이르고 2음(二陰)에서 시작하여 2, 4, 6, 8, 10의 10
음(十陰)까지 이른다. 가운데 양수(陽數) 7이 자리하니 
양수(陽數) 삼칠(三七)로 말미암아 3×7=21 괘의 대정수
(大定數)가 된다. 수운(水雲) 선생의 시천주주(侍天主呪)
인 삼칠(3×7=21)자의 만사지지수(萬事知之數)인 81궁 
금운(金運)의 출현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